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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백혈병은 일군의 백혈병/육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되며 발생되는 종양은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따라 다양하다. 백혈병 종류에는 적아구세포종, 골수구세포종, 골수아구세포종, 림프구성 백혈병, 혈관종, 섬유종, 신아세포종, 조직구육종, 점액종, 골종, 골화석증 등 다양한 형태의 종양이 나타나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1. 백혈병 바이러스
  닭에 감염되는 조류 백혈병/육종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혈청중화시험에 따른 외피막 당단백질(분자량이 85,000인 당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6개 아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야외 계군에서는 A와 B 아군 바이러스가 대부분이며 림프구성 백혈병과 같이 F낭 유래 세포에 종양을 유발한다. C와 D 아군바이러스는 야외 계군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E 아군바이러스는 정상적인 닭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이다. 최근에 육용 종계에서 분리된 J 바이러스는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와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간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신종바이러스이다. 
  조류 백혈병 바이러스들은 gag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주요 공통단백질을 바이러스 중심부에 가지고 있으며 이 주요 공통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이 백혈병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외부에 env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외피막을 감고 있다. 또한 백혈병 바이러스들은 pol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역전사효소라는 독특한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소에 의해 DNA 프로바이러스로 변할 수 있으며 감염숙주세포의 DNA에도 삽입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RNA의 전사가 일어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합성되게 된다. 합성된 단백질은 한곳에 모여져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세포막에서 발아과정을 거쳐 새로운 바이러스로 탄생된다.
  백혈병/육종 바이러스중 일부는 바이러스 외피막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env 유전자가 결손된 불구자 바이러스도 있으며 이 바이러스들은 다른 바이러스(도우미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아야만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구자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급성종양을 유발하는 종양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양유발 단백질을 생성한다. 유전적으로 결손이 없는 완전 바이러스들은 종양유전자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두 가지 종류 즉, 야외 계군에서 발견되는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와 정상적인 닭의 유전자에 삽입되어 있는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로 분류된다.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는 림프구성 백혈병과 같이 만성으로 종양을 유발한다. 이들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들은 감염 숙주세포의 종양유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양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DNA는 닭 세포유전자 여러 부위에 삽입되지만 이중 특정 부위에 삽입될 경우에만 닭 세포 종양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서 만성종양을 유발한다.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는 수직감염 혹은 수평감염으로 전파된다. 닭의 유전자 게놈에는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와 유사한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내인성 백혈병 유전자들의 생물학적 기능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유전자들은 아마도 닭의 진화과정중의 어느 단계에서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는 종양유발능력이 거의 없으며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2. 백혈병의 감염형태
  백혈병은 네가지의 감염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경우로서 감염된 닭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않는 감염형태(V-A+)로서 이러한 경우는 질병을 전파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V+A-)로서 감염되어 회복되지 못한 닭들로 계속 바이러스를 배설하게 되어 질병의 주요 전파자가 된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와 항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감염형태(V+A+)로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설하며 마지막은 바이러스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강한 상태(V-A-)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감염형태에서 종양이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신종백혈병 J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백혈병 J 바이러스 감염증은 1991년 영국 호우튼 가금연구소의 Payne 박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이 신종 백혈병 바이러스는 내인성 백혈병 바이러스와 외인성 백혈병 바이러스간의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존에 알려진 백혈병 A, B, C, D 및 E 바이러스에는 속하지 않아 J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의 백혈병 바이러스들은 주로 F낭 유래 B 림프구에 감염하여 림프구성 백혈병을 유발하지만 신종 백혈병 J 바이러스는 골수유래 세포에 감염하여 골수세포종이나 골수아구종 등의 종양을 일으킨다. J 바이러스로 인한 종양은 흉골이나 늑골 및 척추 등에서 자주 발생되지만 간장이나 비장 및 신장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J 바이러스는 골수세포종이나 골수아구종 이외에도 혈관종이나 섬유육종, 조직구육종, 적아세포종 등 다양한 종양도 일으킨다.
  신종 백혈병 J 바이러스 감염은 부화란을 통한 수직감염뿐만 아니라 감염된 닭을 통한 수평감염도 쉽게 일어나며 감염되는 숙주 범위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빨라 근절이 쉽지 않다. 

	 
	 
	 
	 
	 
	 


